
Korean 

 

속보: 2011년 11월 3일 

CUOMO 주지사 주요 지하철선 운행 재개 발표 
뉴욕시 지하철 80퍼센트 운행 재개 

 
MTA Con Edison과 공동으로 전력 공급 안정화 작업 시행  

 
Staten Island Railway 부분적 운행 재개 준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가 Hurricane 
Sandy에 의해서 중단된 주요 교통선인 Brooklyn과 Manhattan간의 지하철 운행을 포함해서 
뉴욕시 지하철 80%의 운행을 재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호선, 5호선, 6호선 및 7호선이 완전히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Staten Island Railway는 오늘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며 오늘 오후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출근시간에는 운행을 완전히 재개합니다.  
 
F선, J선, D선 및 M선은 오전 늦게 전면 운영을 재개합니다.  
 
"이로서 뉴욕시의 정규 지하철 운행의 전면 운행 재개에 한발자국 더 나아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지하철 승객들은 Brooklyn과 Manhattan을 직통하는 
교통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직장, 학교 및 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on Edison이 지속적으로 Manhattan 남부의 정전 지역의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운행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MTA와 Con Edison의 엔지니어들은 네트워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지하철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적으로 체계적인 
전력 복구를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Manhattan의 전기격자 복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하철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Con Edison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라고 MTA Chairman 겸 CEO인 Joseph 
J. Lhota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직원들이 5백5십만명의 승객들이 의존하고 있는 
지하철의 운행을 재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뽑아내고 있으며 신호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 또한 Con Edison이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MTA가 Staten Island Railwa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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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철도측은 우선 한시간 간격으로 
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MTA Metro-North Railroad가 토요일 오전부터 Poughkeepsie와 Grand 
Central Terminal간의 Hudson Line의 열차 운행을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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